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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 and 
spousal support resources on parenting stress among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This study involved a total of 232 working mothers with children enrolled in 
child care centers in Seoul and Gyeonggi-do as conducting a survey. First, the higher 
the work-family conflict (inter-role conflict caused by the impact of work on family 
life), the higher the family-work conflict (inter-role conflict caused by the impact of 
family life on work). Moreover, the lower the level of spousal support resources 
(emotional spousal support resources, instrumental spousal resources), the higher the 
work-family conflict and family-work conflict. The level of parenting stress was higher 
in working mothers experiencing greater work-family conflict and family-work conflict 
both and lower levels of spousal support resources for parenting. Second, the number 
of children and the amount of work-family conflict and instrumental spousal support 
resourc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parenting stress. Thus, the high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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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children, the greater the work-family conflict, and the lower the level of 
instrumental spousal support resources, the higher the level of parenting stress. The 
findings of this study highlight the relative effects of role conflicts between work and 
family and of spousal support resources on parenting stress in working mothers. 
Husbands’ being involved in parenting, in particular, was identified as an important 
support function for healthy child-rearing by successfully combining career and family 
responsibilities.

Key Words :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자
녀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배우자 정서적지지 자원(spousal emotional 
support resources), 배우자 도구적지지 자원(spousal instrumental support 
resources), 일-가정 역할갈등(work-family role conflict)

I. 서론  

  

기혼여성의 취업은 여성의 능력에 따른 평등

한 시장 활동의 기회와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측

면 뿐 만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구의 절반인 여

성인력 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특히 

최근 기혼 여성의 취업은 경제생활의 향상에 대

한 기대뿐만 아니라 현대 여성들의 자아실현의 

동기 또한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기혼여성들

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이 자연스런 생활양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발표

에 따르면(2014), 15∼54세 기혼여성 중 결혼, 임

신ㆍ출산, 육아, 자녀교육, 병간호 등 가족 돌봄

의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213만9

천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기혼취업여성의 

경력단절의 사유 순위는 결혼과 육아, 임신ㆍ출

산, 가족 돌봄, 자녀교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는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와 가정에 대한 책임이 

아직도 크게 여성의 몫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나

타내는 결과라고 본다. 실제 맞벌이 가구의 비율

을 살펴보면 2013년 현재 42.9%이지만 여성의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 가구 중 

50대는 49.8%, 40대는 53.1%를 보였지만 30대에

서는 41.1%로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주 중에서 

3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통계청, 

2014). 여성취업 참여율의 M자형 현상으로 설명

되는 30대 취업률이 가장 낮은 이유는 이 시기가 

생애주기적으로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

는 시기이며 자녀양육의 요구와 부담이 가장 높

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을 한 경우라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시간의 제약, 역할과중 부담

으로 인해 다중 역할갈등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을 가능성이 높고 어린 연령의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있다(고은숙

ㆍ김명자, 1993; 박주희, 2003a; 박주희, 2011). 

30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의 배경과 경력이 단절된 삶의 내용을 질적 분석

을 통해 살펴본 김수리ㆍ이수림ㆍ유정이(2015)의 

연구는 4년제 대학 졸업의 고학력 여성이 경력단

절이 되게 된 배경에는 결혼, 출산, 육아의 어려

움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만 회사의 퇴사 압력,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부

재, 복직 후의 적응의 어려움과 같은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의  미흡함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

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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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의 

조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육아와 가정에 대한 어

머니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되는 우리 문화권에

서 특히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들이 일ㆍ가

정을 양립하는 것에는 자녀양육스트레스를 경험

하는 것과 함께 일ㆍ가정 역할 갈등의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현희ㆍ박천만ㆍ이종렬

ㆍ신효순(2009)은 취업모에게 있어 자녀 양육은 

취업 지속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임과 

동시에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하였다. 김기현ㆍ조

복희(2000)는 취업 주부의 역할갈등 수준을 살펴

본 결과 자녀양육과 돌봄에서 초래되는 역할갈등

이 다른 영역의 수준보다 높다고 하였다. 특히 

영ㆍ유아기 자녀는 양육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

해야 하기 때문에 영ㆍ유아기 자녀양육은 이 시

기의 어머니의 양육부담과 양육스트레스가 높아

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경우에는 양육스트레스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강희경, 1998; 김지연, 

2003). 취업모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는 단지 어

머니 개인의 삶의 질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 

저출산 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문

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서의 사회적 지지 자원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활

발히 전개되어 왔는데 유아기 자녀가 있는 취업

모의 경우 77.6%가 가족 내 돌봄을 위한 지지자

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4). 또한 

대부분의 취업모들은 친정이나 시댁 등의 인적관

계에 의한 가족지지 자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성희ㆍ강성희, 2002). 

Voydanoff(2005)는 취업모의 자녀양육이나 가사

분담에서 배우자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배우자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요인으로 밝혀져서 취업

모의 자녀양육에 배우자의 조력은 매우 중요한 

지지 자원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최정희, 2012; 

김재현, 2014).

그러나 배우자의 지지와 취업주부의 적응을 

연구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

레스를 경감시키는 중요한 요소를 배우자의 조력

에 초점을 두어 제한적으로 살펴보았을 뿐 배우

자의 심리ㆍ정서적 지지와 활동적 지지 기능의 

특성과 관계한 일-가정 역할 갈등과 양육스트레

스를 함께 탐구한 연구는 많지가 않다. 즉, 배우

자의 정서적 지지자원과 도구적 지지자원 등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것의 찾아볼 수 

가 없다. 홍승아ㆍ이인선(2012)의 연구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64%는 자신의 현재생활에 대해 

“일과 가족생활이 불균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대다수(85%)는“가족보다 일에 더 치중”되

어 있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85%가“현

재의 장시간 노동생활로 인하여 자녀 돌봄의 시

간이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은 어린 연령의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ㆍ

가정 양립을 더욱 어렵게 하고 배우자의 정서적

ㆍ활동적 측면의 지지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배우자 

간의 일ㆍ가정 양립이 적절히 수행될 수 없다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노동력 공급이 감소

되고 경제발전은 정체될 것이며 미래의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는 출산율 또한 감소하게 되고 궁극

적으로 국가의 안정성까지 위협하게 된다(홍승아

외, 2012). 

최근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시

간 근무하는 일 중심의 직장문화로 인한 일-가정 

갈등을 경험하는 근로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갈등, 배우자지지의 

특성이 양육스트레스와 어떻게 관련성을 나타내

는지를 파악하는 연구는 정책적 제언에 중요한 

시의성을 갖는다고 본다. 특히 일과 가정이 어떻

게 상호작용하여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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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지와 배우자의 정서적 자원과 활동기능

의 도구적 자원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직

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가족친화정책의 개발에 유용성이 클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저출산의 쇼크에서 벗어

나기 위한 다각도의 가족지원 정책을 펼쳐 왔으

나 구체적 성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관련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기혼여성의 출산율

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

족친화정책 및 실천의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근거

로 본 연구는 일-가정 역할 갈등, 배우자지지 자

원(정서적ㆍ도구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의 관

련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

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돕는 실천적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녀양육의 

요구와 부담이 가장 큰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부

모 가족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개발 및 실천현장

에서 취업부모 가족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상

담적 개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갈등은 일→가정(직장영역에서의 경험이 가

정영역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역할갈

등과 가정→직장(가정영역에서의 경험이 직장영

역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역할갈등의 

양방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양육스트레스

1) 개념

기혼성인이 겪게 되는 많은 스트레스 중 부모

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매우 

큰 스트레스의 요인이 된다. 양육스트레스란 가

족체계가 직면하는 발달과정 속에서 개인과 가족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달, 변화해 가는 과정

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가족체계내의 긴

장과 압력으로서 자녀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

하는 곤란 정도나 부담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성혜, 1994; Crnic & Greenberg, 1990). 자녀의 

양육은 부모에게는 심리적 만족감과 안정감을 주

고 자신의 삶을 반성할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자

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과 가사노동의 증

가 등으로 정체감과 상실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민은홍, 2008). 이상의 개념적 정의를 토대

로 본 연구에서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인 스트레스 및 부모역할에 대한 부

담감, 타인이 양육하는 것에서 오는 긴장과 압력

으로서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 정도나 양육부담감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자신의 생활패턴 및 삶

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로 이어져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이선애, 2012), 부모와 자녀

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자녀의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김민정, 

2007). Crnic과 그 동료(1990)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두 가지로 구분하

여 설명하였다. 첫째는 등원준비, 형제자매 간의 

다툼, 일정관리, 집안일과 같은 양육과업에 반응

하여 경험하는 스트레스이다. 둘째는 조르기, 막

무가내로 굴기, 다루기 어려움과 같은 바람직하

지 못한 자녀 행동에 반응하여 경험하는 스트레

스이다. 김기현ㆍ강희경(1997)은 양육스트레스를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부모가 수행하는 부모역할 

수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

할에 대한 부담감 및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의 

세 가지 영역으로 유형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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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스트레스 관련요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주요 

인구학적 요인들인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자녀

수, 자녀연령, 가계경제의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

인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편은숙, 2004; 김정, 

2005; 손수민, 2012; 장희정, 2012; 박정윤ㆍ장영

은, 2013; 박주희, 2014a).

(1) 연령

장희정(2012)의 연구에서는 20대, 30대 어머니

가 40대 어머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

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손수민

(2012)은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

스가 높다고 하였다. 낮은 연령의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의 자녀 돌봄의 

요구가 더욱 높아지는 것에 비해 어머니의 자녀

양육의 경험이 부족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박주희, 

2014a). 반면 연령이 높은 어머니가 양육스트레

스를 더욱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 때 생애 주기적으로 다양

한 일상의 문제가 가중될 수 있어 심리적 스트레

스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2) 가계소득 

가계소득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가계소득 수준

이 낮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다는 사실(박주희, 2014a)과 가계소득 수준

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다는 사실(박정윤ㆍ장영은, 2013)의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었다. 저소득층 가계의 어머니들이 

더욱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결과는 가계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

공급의 기회가 제한 될 수 있어 어머니들의 상대

적 부담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가

계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가 가중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가계소득이 높을수

록 자녀에 대한 양육투자 및 교육투자가 높아지

고 스트레스 또한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된

다(박주희, 2014a). 

(3)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정적상관이 있다는 결과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의미한 관련이 없

다는 결과(손수민, 2012)가보고되었다(편은숙, 2004; 

김정, 2005).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스트레스를 더욱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난 결과는 높은 교육수준은 자녀의 질적 양육과 

자녀교육투자의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교육투자 비용이 높을 때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성취기대가 높아져서 심리적 스트레스 또한 높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박주희, 2014a).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관련

이 없다고 나타난 결과는 자녀 돌봄의 요구에 반

응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경험하게 되는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특성과 관계없이 보편적으

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이해된다. 

(4) 자녀수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수와 관련해 불일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손수민(2012)은 자녀수

가 2명 일 때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자녀수가 3명, 4명이상, 1명인 순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

은숙(2004)은 자녀수가 3명이상일 때 양육스트레

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부모역할의 부담이 가중되고 양육스트

레스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장희정(2012)과 박정윤(2013), 신희숙(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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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는 자녀수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자녀의 연령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연령과 관련해서 불일치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혁준(2004)은 자녀의 

연령의 어릴수록 취업모들은 역할갈등과 양육스

트레스를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하였고, 반면에 

취업모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한 박영아(2005)와 박정윤 외(2013)는 

자녀의 연령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자녀가 어릴수록 취

업모들이 양육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결과

는 어린자녀일수록 돌봄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어린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이 

커지고 심리적 스트레스 또한 높게 경험할 수 있

는 것으로 이해된다. 

(6) 고용여부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양육스트레스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취업모의 경우 어머니 역할에 대

한 근심과 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박성옥, 1997)

와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유

미한 연관을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박영아, 2005)

가 보고되었다.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 돌봄을 위

한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육체적 피곤함이나 시

간적 제한으로 인해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가정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연령, 어머니의 

교육수준, 자녀수, 소득수준, 가족형태, 고용형태 

등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양육스트레스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 보겠다. 

2. 일-가정 역할갈등

1) 개념 

일-가정 역할 갈등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

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Greenhaus와  Beutell(1985)

은 일-가족 갈등을 ‘일과 가정 두 영역에서의 역

할압력이 몇 가지 측면에서 상호양립 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역할 간 갈등’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직장역할에 참여함으로써 가정역할 수

행이 어려운 경우와 반대로 가정역할에 참여함으

로써 직장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발생하는 

역할 간 갈등이라고 보고 있다. 임희정(2000)은 

일-가족 갈등 정의를 역할 간 갈등의 한 형태로 

직장영역과 가족영역간의 역할 압력들이 몇 가지 

측면에서 상호 충돌될 때 발생하는 갈등의 한 유

형으로 직장역할과 가정역할의 양립이 어렵다고 

지각되는 정도라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일-가정 역할 갈등은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

험하게 되는 역할 수행의 어려움에 따른 긴장감

으로 정의하겠다. 

2) 일-가정영역의 경험의 상호의존성   

한편 가정-직장 역할갈등의 연구는 다양한 역

할 간 충돌관계에 주목하여 가정영역의 경험과 

직장영역의 경험을 분리하여 연구해 왔으나 최근

의 연구들은 이전의 분리관점에서 나아가 가정-

직장영역의 경험의 호혜적 관계의 본질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Byron, 2005; Frone, Russel, & 

Cooper, 1992; Wadsworth & Owens, 2007; Pichler, 

2009). 일의 영역과 가족의 영역은 대칭적 경계

가 있으나 그 경계는 투과성을 갖는다고 본다(박

주희, 2003b). 가정과 직장의 경험의 상호관계에 

주목하는 관점은 전이이론(spillover theory)의 개념

에 바탕을 둔다. Wadsworth와 그 동료(2007)는 

전이개념이 강조하는 가정영역과 직장영역의 경

험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감

정이 전이되는 방향성을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정영역의 경험이 직장영역의 경험에 미치는 정

적ㆍ부적영향과 직장영역의 경험이 가정영역의 

경험에 미치는 정적ㆍ부적영향으로 방향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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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념화 하였다. 전이 개념을 바탕으로 가정

과 직장 간 갈등의 영향을 분석하는 모델은 가정

과 직장을 수시로 넘나드는 현대인들의 생활방식

에 적합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박신아, 2014). 

Frone과 그 동료들은(1992)은 가정의 경험과 

직장의 경험이 양방향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사실을 검증하였는데, 이는 가정일의 경험이 

직장일의 경험에 정적ㆍ부적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직장일의 경험이 가정일의 경험에 정적ㆍ부적영

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미국의 취업부부

를 대상으로 가정영역의 경험이 직장영역의 경험

에 미치는 정적ㆍ부적 영향을 연구한 Stevens, 

Minnotte, Mannon와 Kiger(2007)는 가정영역의 

경험이 직장영역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

혔다. 가정경험의 직장경험으로의 정적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가족

의 응집성과 정서적 만족감으로 나타났으며, 여

성의 경우만 가정의 잘 정리된 가사 일이 직장의 

경험에 긍정적으로 전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가정경험이 직장경험으로 부적 전이되는 것과 관

련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부인의 경력을 돕기 위한 지지활동

들이 그들의 직장경험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가정에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직장경험에 부적 전이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최

근의 연구들은 일-가족 갈등에 관한 연구가 직장

영역의 경험이 가정영역 경험에 미치는 영향(직

장→가정갈등)과 가정영역의 경험이 직장영역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가정→직장 갈등)의 상호작

용적 개념으로 접근되고 있다(김희진, 2008; 김유

리, 2010; Byron, 2005; Pichler, 2009 Wadsworth 

와 그 동료, 2007). 특히 역할갈등과 관련해서는 

두 영역의 상호작용의 부적영향에 초점을 두어 

연구되고 있다(이주희ㆍ이은희, 2000; Dilworth, 

2004; Stevens와 그 동료, 2007; Chen, Powell & 

Greenhaus, 2009). 이주희 외(2000)는 한국의 맞

벌이와 외벌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가족 갈등

과 가족→일 갈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맞벌

이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직장인에 있어서 가족

생활의 경험이 직장생활의 경험을 방해하는 정도

의 수준보다 직장생활의 경험이 가족생활의 경험

을 방해하는 정도의 수준이 높았으며 맞벌이 가

족이 증가할수록 직장생활의 경험과 가정생활의 

경험의 전이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하였다. 

Frone과 그 동료들(1992)의 연구도 직장생활의 

경험이 가정생활의 경험을 방해하는 것이 가정생

활의 경험이 직장생활의 경험을 방해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하였다. 

취업모들의 경우 자녀 돌봄에 대한 가족성원

으로 부터의 지지자원이 부족할 때 더욱 높은 수

준의 역할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주희, 2010; Park & Liao, 2000).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역할갈등은 일↔가정 역할갈등의 양방향에서 취

업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배우자지지 자원 

1) 자원의 개념 

자원은 인적 자원(human resources)과 비인적 

자원(nonhuman resources)으로 나뉘어 개념화된

다(Deacon & Firebaugh, 1988). 가족의 기능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는 인적 자원은 개인의 특성

과 역량, 동기를 의미하며, 인간 안에 내재하여 

시간자원의 사용과 같이 인간과 떨어져서 사용될 

수 없는 인적 자원을 말한다. 인적 자원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도구적 자원(instrumental resources)과 

정서적 자원(emoutional resources)을 포함하며 지

지적 기능이 그 핵심이다. 도구적 자원(instrumental 

resources)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와 시간

을 다른 가족성원을 위한 돌봄이나 가정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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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영위에 필요한 조리, 청소, 세탁, 주택관

리, 공과금처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이 소유

한 시간과 에너지와 같은 활동자원을 말한다(김

영순, 2013). 따라서 남편의 도구적 자원제공의 

요소들은 자녀에 대한 돌봄이나 가사를 돕는 활

동들을 포함한다. 또한 정서적 자원(emotional 

resources)은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에 반응하고, 친밀감형성 등과 같은 

정서관계적인 지지를 말한다. 남편의 정서적지지 

자원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친밀감, 우애, 보살

핌, 소통하는 대화 등과 같은 정서적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비인적 자원(nonhuman resources)은 유형적인 

것으로 인간의 외재적이고 개인이나 가족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가 가능한 자원으로 측정 가능한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s)을 들 수 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생활비, 재산

형성, 주택관련자금, 내구재 구입, 단순증여 등을 

위한 금전이나 물질들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배우자지지 자원은 Deacon과 

그 동료의 (1988)의 정의에 따라 자녀양육을 위

해 배우자로서의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을 포

함하는 인적 자원의 개념을 사용하였다(박주희, 

2014b). 

 

2) 배우자지지 자원의 특성 

취업모가 주변인들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 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

다(황우상ㆍ이숙현ㆍ이나련, 2012). 특히 다양한 

가족지지의 구성원 중에서도 배우자의 지지는 매

우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다(김리진ㆍ윤종희, 2000; 

문혁준, 2004). 배우자 지지자원(marital support 

resources)은 산업화 이후 핵가족 결혼 내에서 배

우자 서로 간에 다양한 심리ㆍ경제적 자원을 주

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배우자지 

자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에

게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자녀양

육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자녀 양육

에 참여하는 도구적 역할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

의하였다.  

4. 일-가정 역할갈등, 배우자지지 자원,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

취업 부부들은 다양한 가족 돌봄의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자원, 직장자원, 사회

환경적 자원이 적절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가 어려우며 일-가정 역

할갈등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박주

희, 2012; Kelly & Vodynff, 1985). 선행연구들은 

취업모는 가정보다 직장에서의 일에 더 몰두할수

록 가정과 직장에서 겪는 역할갈등이 크기 때문

에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결국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

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다

(Greenhaus와 그 동료, 1985). 또한 가정-직장 간

의 갈등은 정서적 건강을 해치고 가정과 직장생

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Luk & Shaffer, 2005). 박신아(2014)의 연구

에서는 취업모들은 풍부한 자원을 직장에서 받는 

반면 가정에서는 가사분담에 따른 정서적 지지가 

부족하여 가정생활에서 더 갈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지지 역시 취업모 양육 스트레스 수

준에 대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김기현ㆍ조

복희(2000)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지지가 높은 

취업모의 경우 양육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박성연ㆍ임미리(2002)는 남편의 

지지도는 취업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경감시켜

주고 취업모의 심리적인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밖에 배우자의 자녀양육 참

여도도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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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변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김리진ㆍ윤종희, 

2000). 문혁준(2004)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지지

는 취업모나 비취업모 모두에게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지각한 배우자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

록(김정ㆍ이지현, 2005), 배우자의 협력이 높을수

록(장영애, 2003) 양육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김정(2005)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자녀에 대한 생활지도, 가사활동, 여가활동이 모

두 투입될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지지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다룬 일

부 연구들은(이희정ㆍ이숙현, 1995; 허순금, 

2006) 배우자의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완충시키

거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이상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우자의 지지는 자녀의 

건강한 발달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주며 결과적으로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임을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일-가정 역할갈등과 배우자지지, 양육스

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Michel 

Kortraba, Mitchelson, Clark와 Baltes(2011)은 남

편의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일-가정 

역할갈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

였다. 김지혜(2010)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자녀양

육참여가 어머니의 일-가정 역할갈등을 낮추고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자녀양육참여가 기혼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서 건강한 가족을 이루는 중

요한 요소임을 주장하였다. 김준기ㆍ양지숙(2012)

는 취업모에게 가족지지는 직장에서 오는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고, 직장생활에 대한 배려와 지지

는 가정-직장간의 역할갈등을 완화하는데 결정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

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 갈등,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가정 역할갈등, 배우자지

지 자원(정서적ㆍ도구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의 관련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

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일-가정 역할갈등, 양육스트레스, 배우자지지 자

원(정서적ㆍ도구적)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일-가정 역할갈등, 배우자지지 자(정서적ㆍ도구 

적)원,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측정도구 구성 

1) 독립변수

(1) 일-가정 역할 갈등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역할 갈등을 측정하

기 위해서 이옥순(2008)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일

-가정 갈등 척도는 일→가정갈등 4문항과 가정→

일 갈등 3문항으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1>.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에서 ‘매우 

그렇다’(5) 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었다. 점

수가 높을수록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갈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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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갈등은 Cronbach α = 

.86으로 검증되었고, 가정→일 갈등은 Cronbach 

α = .89로 검증되었다.

(2) 배우자지지 자원  

배우자지지 자원 척도는 현온강ㆍ조복희(1994)

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해 개발한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중 배우자지지 문항을 본 

연구의 배우자 지지자원의 개념에 맞게 정서적 

지지자원과 도구적 지지자원으로 수정하여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1>. 구체적으로 배우자

의 정서적 지지자원은 남편으로부터 받는 심리적

ㆍ정서적 지지와 수용을 의미하는 문항들로 총 5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에서 

‘매우 그렇다’(4) 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정서적지지 자

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는 .89이었다. 배우자의 도

구적 지지자원은 자녀양육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

며 자녀와 함께 놀아주며,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

하는 문항으로 총 5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1) 에서 ‘매우 그렇다’(4) 까지 4점 척

도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

자의 도구적지지 자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

도의 Cronbach's α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는 .80

이었다. 

2)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은 응답자인 취업모의 

연령, 월소득, 교육수준, 자녀수, 첫 자녀의 연령, 

가족형태, 고용형태로 구성하였다<표 1>. 

3) 종속변수 :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Abidin(1990)

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김기현‧강희경

(1997)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해 

변수 문항 신뢰도

독립변수

일-가정 역할 
갈등 (연속변수)

7문항 

일→ 가정역할갈등 
4문항  

.86

가정→ 일 역할갈등 3문항 
.89

배우자 지지자원 
연속변수 
10문항 

배우자 정서적 지지자원

5문항 
.89

배우자 도구적 지지자원

5문항
.80

통제변수

연령(1=30대, 2=40대)
교육(1=고등졸, 2=대졸. 3=대학원졸 이상)
소득(1=200만원미만, 2=200-400만원미만, 3=400만원이상) 
가족형태(1=부부+자녀, 2=시부모+부부+자녀, 3=친정부모+부부+자녀, 4=기타)
자녀수(1=1명, 2=2명이상)
첫 자녀의 연령(1= 3세미만, 2=4세 이상)
고용형태(정규직=1, 비정규직=2, 3=기타))

종속변수
양육스트레스

12문항 
.85

<표 1> 측정도구의 변수 및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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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녀 

돌봄으로 인한 부담감, 개인적 생활의 제약, 다양

한 활동의 제약 타인이 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한 

불안감, 육체적 피로감, 심리적 짜증, 교육비 지

출, 주변사람들로 부터의 비난, 그리고 자녀양육

에 대한 자신감 상실 등으로 부터의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

었다<표 1>.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

되었으며, 점수가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85로 검증되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 

기혼여성들로 조사대상자 표집은 2014년 6월 1

일에서 2014년 6월20일까지 유의적 표본추출 방

법에 의해 서울시 및 경기도 지역 어린이집에 자

녀를 보내고 있는 기혼 취업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문지의 배부․회수율은 93%였고,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한 대

상을 제외하고 모든 설문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

한 총 232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표

2>와 같다. 분석결과, 연령은 30대 이하가 79.7%, 

40대는 20.3%로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30대로 이

루어져 있다. 월소득은 400만원 이상이 46.6%, 

200~400만원 미만 41,8%, 200만원 미만 11.6%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교육수준의 경우 대졸이상 

55.6%, 전문대졸 28.1%, 고졸 16.4%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1명이 40.0%, 2명이상이 60.0%이었다. 

첫 자녀의 연령은 만3세 이하가 37.0%, 만 4세이

상이 63.0%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부부+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73.2%, 시부모+부부+자녀 14.2%, 

친정부모+부부+자녀 6.14%로 나타나 핵가족 형

태가 많은 구성을 차지하였다. 고용형태는 정규

직 47.1%, 비정규직 37.8%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coding)과 오류검

토 작업을 한 후, SPSS 18.0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연구모형의 각 변수를 측정

하는 척도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가정 역할갈등, 배우자지지, 양육스

트레스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가정 역할갈

등, 배우자 지지자원(정서적ㆍ도구적), 양육스트

레스수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

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양

변인 M(SD)

가정→일 역할갈등

일→가정 역할갈등

전체 일-가정 역할갈등

5점 만점 

2.70(.74)

2.54(.62)

2.62(.59)

배우자 정서적지지

배우자 도구적지지

전체 배우자지지

4점 만점 

2.88(.68)

2.64(.79)

2.76(.78)

양육스트레스 5점 만점 2.86(.89)

<표 3>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갈등, 배우자지지(정서적ㆍ도구적) 자원, 양육스트레스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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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

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 

갈등, 배우자지지(정서적ㆍ도구적)자원, 

양육스트레스의 경향

미취학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 갈등, 

배우자 지지자원, 양육스트레스의 전반적 경향을 

분석한 결과<표 3>, 가정→일(가정영역의 경험으

로 인한 직장영역의 역할갈등)의 평균점수는 

2.70(5점만점, SD=.74)로 나타났으며 일→가정(직

장영역의 경험으로 인한 가정영역의 역할갈등)은 

2.54(5점만점, SD=.62)으로 나타났다. 전체 일-가

정 역할갈등의 평균점수는 2.62(5점만점, SD=.59)

로 중간값 3점보다는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배우자 지지자원의 수준은 2.76(4점만점, SD=.78)

으로 중간값 2.5점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배우자의 정서

적 지지는 2.88(4점만점, SD=.68), 도구적 지지는 

2.64(4점만점, SD=.79)으로 중간값 2.5점 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양육스트레스는 2.86(5점

만점, SD=.89)로 중간값 3점보다 약간 낮게 나타

났다. 

본 연구 대상의 경우 전체 역할갈등의 점수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직장영역의 경험이 가정

영역을 방해하는 정도 보다 가정영역의 경험이 

직장영역을 방해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구분 내용 빈도 %

취업모의 
30대
40대

185
48

79.7
20.3

월소득
200만원미만

200만원~400만원미만
400만원이상

27
97
108

11.6
41.8
46.6

취업모의 
교육수준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38
65
129

16.4
28.1
55.6

자녀수
1명

2명이상
93
139

40.0
60.0

첫 자녀의 연령 
만 3세 이하 
만 4세 이상  

85
147

37.0
63.0

가족형태

부부+자녀
시부모+부부+자녀

친정부모+부부+자녀
기타

170
33
14
15

73.2
14.2
6.14
6.46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기타

110
90
32

47.1
37.8
15.1

전체 232 100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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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배우자지지 자원의 수준은 도구적 지지자

원과 정서적 지지자원 모두 중간값 보다 다소 높

게 나타났으나 배우자지지 영역별로 살펴보면 정

서적 지지가 도구적 지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취업모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남

편의 자녀양육에 실제적 참여보다는 정서적지지 

정도가 우선됨을 알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중

간값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의 

역할갈등의 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과 적

절한 배우자 지지자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미취학 자녀를 둔 일-가정 역할 갈등, 배우자

지지(정서적ㆍ도구적) 자원,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갈등, 

배우자지지(정서적ㆍ도구적) 자원,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4>. 첫

째, 일→가정(직장영역의 경험이 가정영역의 경험

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역할갈등과 가정→일

(가정영역의 경험이 직장영역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역할갈등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으

로 인한 역할갈등이 높을수록 가정생활이 일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둘

째, 배우자지지 자원의 수준과 일-가정 역할 갈등 

간에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정서적 지지자원의 수준이 낮을수록 일→

가정(직장영역의 경험이 가정영역의 경험에 미치

는 영향으로 인한)역할갈등과 가정→일(가정영역

의 경험이 직장영역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인

한)역할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도구적 지지자원의 수준이 낮을수록 일→가정(직

장영역의 경험이 가정영역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

으로 인한)역할갈등과 가정→일(가정영역의 경험

이 직장영역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역

할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자원과 도구적 지지자원은 정적상관

을 나타내 배우자의 정서적지지 자원의 높을수록 

배우자의 도구적지지 자원이 높게 나타났다. 넷

째, 양육스트레스는 일-가정 역할 갈등 간에는 정

적상관을 나타냈고 배우자지지 자원의 수준 간에

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취업모는 일→가

정(직장영역의 경험이 가정영역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

정→일(가정영역의 경험이 직장영역의 경험에 미

치는 영향으로 인한)역할 갈등이 클수록 양육스

트레스가 높았으며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자원과 

도구적 지지자원의 수준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

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가

일→가정 

역할갈등

가정→일 

역할갈등

배우자 정서적 

지지자원

배우자 도구적 

지지자원
양육스트레스

일→가정역할갈등

가정→일 역할갈등 .508** 1

배우자 정서적 지지자원 -.201** -.164* 1

배우자 도구적 지지자원 -.172* -.196* .468*** 1

양육스트레스 .183* .176* -.161** -.228* 1

*p<.05, **p<.01

<표 4>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갈등, 배우자지지(정서적ㆍ도구적) 

자원,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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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역할갈등의 전이(spillover)적 특성과 상호관계

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취업부부

의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요

구들에 따른 역할수행을 돕는 가족과 직장의 지

지 자원들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배우자의 

도구적 지지자원의 수준과 정서적 지지자원의 수

준이 정적상관을 보이는 결과는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는 어머니의 자녀양육을 돕는 실천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3.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DW

계수를 산출하였다. 각각 1.64과1.88로 2에 가깝

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분석결과는<표 5>와 같다. 이중 불연속

변수인 가족형태, 근무형태는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였다. 

모델Ⅰ은 통제변수와 양육스트레스간의 인과관

계를 분석한 것으로 전체 설명력은 8.4%로 나타

났다. 각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

해 t값의 유의확률을 살펴보면 자녀수(β=.20, 

p<.05)만 양육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수가 많

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Ⅱ은 통제변인, 일-가정 양립 갈등, 배우

자녀양육스트레스

1단계 2단계

 B  β  B β 

통제변인

연령 .01 .08 .00 .01

월소득 -.04 -.08 -.08 -.09

교육수준 .05 .06 .05 .06

자녀수 .24 .20* .29 .27**

첫 자녀의 연령 

가족형태(1=부부+자녀, 0=기타)

-.06

.04

-.30

-.06

.04

-.15

-.04

.18

-.11

-.03

.14

-.06고용형태(1=정규직, 0=비정규직

일-가정 

역할갈등

일→가정 .26 .22*

가정→일 .18 .14

배우자 도구적 지지 자원  -.23 -.18*

배우자 정서적지지 자원 -.10 -.11

상수 2.45 1.99

Adjusted R2 .084 14.6

F값 2.41* 3.89**

DW 1.64 1.88

 *p<.05, **p<.01,  ***p<.001

<표 5>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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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지의 도구적 지지자원, 정서적 지지자원과 

양육스트레스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전체 

설명력은 14.6%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들의 통

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t값의 유의확률을 

살펴보면 자녀수(β=.27 p<.01), 일→가정 역할갈

등(직장영역의 경험으로 인한 가정생활의 역할 

갈등)(β=.22, p<.05), 배우자지지 자원 중 도구적 

지지 자원(β=-.18, p<.05)이 양육스트레스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자녀수와 직장생활에서 가정생활로 유입되는 역

할갈등과 배우자의 도구적 지지 등의 상대적 영

향력을 보여주었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스트

레스가 높게 나타난 점은 다자녀를 둔 취업모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 강조하는 결과로 본다. 특히 

일→가정(직장영역의 경험이 가정영역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역할갈등이 양육스트레스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의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수립이 시급하다

고 본다. 또한 배우자의 도구적지지가 양육스트

레스를 낮추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본 연구를 통

해 나타나 취업모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

하면서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남편

의 자녀양육에 실제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제언

사회변화와 함께 기혼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

아져감에 따라 오늘날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의 사

회적 활동에 대한 열망 또한 높은 수준이다. 뿐

만 아니라 국가 사회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

서도 우수한 여성 인력을 필요로 한다. 국가 차

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식 수준에서도 일

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

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 수준에서는 육

아와 가사에 남성들의 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전

개되어야 하며 일-가정의 양립에 필요한 구체적

인 정책적 방안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

킬 수 있는 노력과 함께 관련 영향 요인을 규명

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겠

다. 그동안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완화를 돕

는 배우자의지지의 관련성을 연구한 대부분의 선

행연구(김정, 2005; 최정희, 2012; 홍승아 외, 

2012; 김재현, 2014)는 배우자의 양육참여를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였을 뿐 양육스트레스 관련해서 

배우자의 심리ㆍ정서적 지지와 실제 양육활동 참

여 기능인 도구적 지지의 특성과 일-가정 역할 

갈등의 관련성을 탐구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족 역할갈등, 배우자지지(정서

적ㆍ도구적)자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여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부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에 어

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취업여성을 선정하

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린 

후 이에 대해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전체 일-

가정 역할갈등의 평균점수는 중간값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가정생활의 경험으로 인한 직장

생활의 역할갈등이 직장생활의 경험으로 인한 가

정생활의 역할갈등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배

우자지지 자원의 수준은 도구적 지지자원과 정서

적 지지자원 모두 중간값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

다. 양육스트레스는 중간값 보다 약간 낮게 나타

났다. 본 연구 대상의 경우 전체 역할갈등의 점

수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직장영역의 경험이 

가정영역을 방해하는 정도 보다 가정영역의 경험

이 직장영역의 경험을 방해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영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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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가정영역의 경험에 더욱 방해가 된다는 것

을 강조하는 선행연구(이주희 외, 2000; Frone과 

그 동료,1992)의 결과들과는 불일치하였지만 일

과 가족 사이의 상호지지와 갈등에 대해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Adams, King과 King(1996)은 

일과 가족은 상호 관계적이며 동시에 갈등과 지

지로 성격화 되며 갈등과 지지의 수준은 양영역

에 관련되는 사회환경적 자원들에 의해서 결정된

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취업모의 가족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직무의 방해는 그 가족 안에서의 낮

은 수준의 정서적, 도구적 지지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소 높게 나타난 배

우자지지 자원의 수준은 일-가정 역할갈등을 경

감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

편 배우자지지 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가 

도구적 지지보다 높게 나타나 취업모가 일과 가

정생활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자녀양육에 

실제적 참여보다는 정서적지지 정도 수준에서가 

보다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일→가정

(직장영역의 경험이 가정영역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역할갈등이 높을수록 가정→일

(가정영역의 경험이 직장영역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역할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지지의 도구적 지지자원과 정서적 지지자

원의 수준이 낮을수록 일→가정(직장영역의 경험

이 가정영역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역

할갈등과 가정→일 (가정영역의 경험이 직장영역

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역할갈등이 모

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가정 

역할갈등의 전이(spillover)적 특성과 상호관계성

을 강조한 선행연구의 결과(Frone과 그 동료들, 

1992; Wadsworth와 그 동료, 2007; Byron, 2005; 

Pichler, 2009)와 일치한다. 이에 취업부부의 가족

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요구 되는 다양한 요구들에 

따른 역할수행을 돕는 가족과 직장의 지지 자원

들은 가족의 일-가정 갈등을 경감시키고 일-가정

의 균형적인 양립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

료된다. 취업모는 일→가정(직장영역의 경험이 가

정영역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역할 갈

등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일(가정영역의 경험

이 직장영역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역

할 갈등이 클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았으며 배우

자 지지의 수준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가정 역할갈

등은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복지에도 영향을 미

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Greenhaus와 그 동료, 

1985, Michel와 그 동료들, 2011)를 지지하였다. 

또한 배우자의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와 정적관계

를 보인 결과는 배우자의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에 크게 기여한다는 선행연구의 결

과와 일치하였다(김리진 외, 2000; 김기현 외,  

2000; 박성연 외, 2002; 장영애, 2003; 문혁준, 

2004; 김정, 2005). 배우자의 지지는 실제 양육활

동 참여의 도구적 자원으로 취업모와의 역할분담

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를 통해서 취

업모의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양육스트

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녀수’, ‘일→

가정(직장영역의 경험이 가정영역의 경험에 미치

는 영향으로 인한)역할갈등’, ‘배우자의 도구적 

지지 자원’ 수준이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수가 많

을수록 그리고 일이 가정에 미치는 역할갈등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도구적 지지자원 수준이 낮

을수록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취

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자녀수와 직장생활에서 

가정생활로 유입되는 역할갈등과 배우자의 실제 

양육활동 참여인 도구적 지지 등의 상대적 영향

력을 보여주었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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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자녀의 수가 많을 때 

취업모의 양육 부담은 그만큼 높아질 수 있어 다

자녀를 둔 취업모에 대한 심도 있는 사회적 지원

이 더욱 절실하다. 또한 배우자의 실제 양육활동 

참여인 도구적 지지의 중요성에 따라 취업모의 

양육활동에 남편 조력의 극대화를 돕는 효과적인 

실천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취학 

시기의 어린 연령대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더 많은 신체적 피로감을 느끼

게 되며 그에 따른 부정적인 심리가 증가하기 때

문에(문혁준, 2004) 배우자의 실제 양육활동 참여

인 도구적 지지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자원

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자녀양육에 실

제적 도움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에게 유용

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가족생활교

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및 취업부부 대상 고

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가정(직장영역의 

경험이 가정영역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

한) 역할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직장경험이 가정생

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근무시간이나 근무환경 등의 개선 등과 같은 직

장의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수립이 시급

하다고 본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최근 우리사회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이 실시되고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직장

영역의 역할갈등이 가정영역의 역할갈등에 미치

는 부담이 양육스트레스를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취업부부의 증가와 함께 국가 및 기업의 가족친

화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아직도 효과

성이 있는 기업정책들이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가족친화적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도입 등 취업가족의 일ㆍ가

정 양립을 돕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기

업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친가족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우수 가족친화정

책 사례들로 밝혀진(여성가족부, 2014) 출산휴가 

후 자동육아휴직<KT G, 롯데그룹>, 육아휴직자 

인사고과평균등급제도<한화그룹, LG그룹>, 직장

어린이집을 계열사 협력사와 공동활용<롯데그룹, 

효성 ITX>,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CJ그룹, 한

국IBM, 아모레 퍼스픽>등의 모범사례들을 직장

의 일ㆍ양립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친화정책의 효과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정책이 취업모에게 실

질적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정책분석 및 개선 방

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2013년부터 영유아의 경우 무상보육이 

실시된 이후 취업모가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비취업모 보다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유희정ㆍ홍

승아ㆍ김지혜ㆍ이솔ㆍ동제연ㆍ이향란, 2014), 실

제 취업모들이 체감하는 자녀양육스트레스는 여

전히 클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취업모들이 불

이익을 경험하지 않는 정책적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

스를 완화시키는데 배우자의 도구적 지지자원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배우자간의 시간과 노동

에 있어서 일과 가정간의 균형적인 분배를 이루

도록 돕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

다.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균형적인 역할 분담과 역할공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기업연계 ‘가족친화 직장교

육 실시’와, ‘'워킹데이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고 

있으나 육아휴직제도와 유연근무제 활용에 있어 

남성의 적극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

업문화 변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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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족부, 2015).  

셋째, 시간적, 노동적인 측면에서 가정생활에

서의 남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위해서는 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남성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혼취업가족의 남성대상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ㆍ가정양립정책의 국제비교

를 한 연구(홍승아ㆍ이미화ㆍ김영란ㆍ유계숙ㆍ이

영미ㆍ이연정ㆍ이채정, 2009)에 의하면 부성휴가

제도나 탄력근무제도 등에 대한  인지나 경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았으며, 성별분업에 대한 생각이나 가족과 함

께 보내는 시간, 저녁식사 빈도 등에 있어서 스

웨덴이나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에 비교해 우리

나라의 경우 그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기

혼 취업부부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적인 삶을 

위해서는 장시간 직장에 매여 있어야 하는 구조

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외에도 직장일 이외

에 가정생활의 일을 부부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

는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박주희ㆍ김양호, 2012). 따라서 건강가정지

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기혼취업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부교육이나 부모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

육 등을 개발하고 그 내용이 남편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문화적 차원

에서도 아버지의 아동양육 참여성 인식 확대 및 

자녀양육은 부모가 함께 담당하는 역할을 인식하

는 가치관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 나가

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취업주부만을 대상으로 자

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 부족하다. 

이러한 특성들이 취업모가 지각한 일-가정 역할

갈등, 배우자 지지(정서적ㆍ도구적)자원, 양육스

트레스의 전반적 수준의 결과를 제한적으로 해석

해야 하는 한계를 나타냈다. 또한 횡단자료이므

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표본 대

표성 및 종단적 설계를 통해 취업모의 양육스트

레스에 미치는 변수를 심층적으로 살펴 볼 필요

가 있다. 둘째, 배우자 지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취학 자녀 시기의 특성이 정확하게 

반영된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배우자지지의 중요성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취업모의 배우자

가 갖는 양육스트레스를 탐색하여 비교분석할 필

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고용형태를 정규

직과 비정규직으로만 구별하여 살펴보았으나 후

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직종과 고용형태 분석을 통

해 취업모의 특성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 규

명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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